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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요우커 외면에 매출 ‘급감’

미국 4월 무역적자 소폭 감소
대중국 무역적자는 크게 증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탓에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미국 고급 주얼리업체 티

파니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뉴스핌’에 따르면 티파니는 중국인 관광객 지출

이 대폭 감소했다면서, 올해 순익이“낮거나 중간 수준

의 한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기존의“중간 

수준의 한 자릿수 성장세”보다 하향 조정했다.

티파니 최고경영자(CEO) 알렉산드로 보글리올로는“미

국 내 중국 관광객들이 미국에서의 티파니 전체 매출에서 

낮은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내 관광객 관련 매

출이 1년 전보다 25%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티파니가 공개한 1분기 순익은 1억2,520만 달러, 

주당 1.03달러로 전년 대비 12%가 감소했다. 이는 레피

미국의 4월 무역적자가 한 달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지

만 대중 무역적자는 더 커졌다. 

6일‘뉴시스’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상품·서비스 수지 

적자가 계절조정 508억 달러로 전달보다 2.1%(11억 달

러) 줄었다. 수출은 2.2% 감소한 2,068억 달러, 수입은 

2.2% 떨어진 2,576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269억 달러로 29.7% 늘었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상품의 수출 감소는 

대부분 자본재, 부품과 엔진을 포함한 자동차 부문, 소

비재에 집중됐다. 자본재는 공장이나 기계설비 등을 뜻

한다. 서비스 수출 감소는 여행 부문 수출이 줄어든 영

향이 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월 상품 수입액은 2.5% 감소

니티브가 공개한 전문가 전망치인 주당 1.02달러보다

는 근소하게 높은 결과다. 이 기간 티파니 매출은 10억

3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가 줄었고, 전문가들이 예

상한 10억1,500만 달러에도 못 미쳤다.

또 티파니의 동일매장 매출은 전 지역에서 전망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에서는 동일매장 매출

이 5% 줄어 1.2% 감소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동일매

장 매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유럽으로, 7%가 감소

해 1.8% 감소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

티파니 최고재무관리자(CFO) 마크 에르세그는“외국

인 관광객 지출 감소로 타격을 입었으며, 우리가 중국으

로 수출하는 주얼리 제품에 고율관세가 부과됐음에도 

중국에서의 주얼리 판매 가격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

한 데 따른 충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2087억 달러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적었다. 특히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소비재 수입이 11억 달러 감소했

다. 수입의 감소는 내수 침체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상품 수출은 3.1% 줄어든 1,369억 달러를 기록했는

데, 감소폭이 2015년 1월 이후 가장 컸다고 통신은 전

했다. 보잉사 사고로 인해 민간 항공기 수출이 23억 달

러 급감했다. 

이번 수치는 5월 들어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5월

10일 0시1분부터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물품에 대

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또 3,000억 달러 규

모의 중국산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

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로 인상하며 보복했다.

미국 5월 자동차 
판매 예상 상회

미국 자동차 주요 제조사들이 3일 발표한 5월 자

동차 총매출이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증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튼튼한 경제 상황과 낙관적인 소비자 

심리가 수요를 이끌며 자동차 월간 매출이 올해 들

어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4일‘뉴스핌’에 따르면 5월 실적은 지난달에 이어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전반적으로 세단

보다 SUV와 픽업트럭을 선호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 

이들 모델이 실적을 뒷받침했다. 

이탈리아·미국계 자동차 기업인 피아트크라이슬

러오토모빌(FCA)은 픽업트럭에 대한 높은 수요에 

힘입어 2.1%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했다. 

일본 자동차 판매량도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 기업

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

했다. 

토요타는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인 캠리가 인기를 

끌며 3.2% 올랐다. 닛산은 자사 SUV와 트럭 모델의 

수요가 판매량을 주도하며 0.1% 올랐다. 닛산은 박

리다매 전략으로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2016년 

이래로 시장 점유율이 잃고 있다. 

한국 현대자동차는 SUV 모델이 강세를 보이며 

2% 증가했다.

한편, 지난 4월 미국 자동차 판매 실적은 전월대비 

3% 하락하며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저조한 모

습을 보였다. 이는 2019년 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태며 5월 판매량도 약

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산 물

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하락세에 대한 

우려는 강화됐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멕시코산 부

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만 594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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